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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을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으로 구분하여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융복합적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6개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5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급별, 학년별, 학업성적별,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연
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학급별(혼성, 동성)에서 
‘처벌’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학년별에
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중학교 체육성적
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학교 체육수업에
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체력등급별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제어 : 중학교, 혼성학급, 동성학급, 걱정거리, 처벌,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 level of anxiety that middle school students have about PE class, dividing 
the classes into coed class and single-sex class and aim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differences in 
sub-factors of the anxiety. Subjects of the study were 554 students in randomly selected six middle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b-factors of the anxiety according to class, 
grade, academic record and the level of physical strength,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odel was set up 
and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factor, ‘punishment’ by 
class (coed and single-sex). Second,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factors,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and ‘conflict during class’ by 
grade.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had according to their academic record in PE. Fourth,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factor of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by the level of physic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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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체육수업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진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

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가

능한 이유 역시도 체육수업에서 일어나는 수업 상황(학

습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의 인식과 정서를 고려

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심에 연구가 지속되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20]. 이러한 문제들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

들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체육교과가 필요 없는 과목

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수업을 듣는 학생

들까지 다양한 변인들의 상화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수업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행동

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7,17,20,24,25]. 

학생들의 수업 상황을 이해하는 일은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수업 상황에서 무엇

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학생 이해의 가

장 큰 목적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체육수업이 필

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체육수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남녀가 함께 체육수업에 참가

하게 되면서 체육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특

히 고학년 여학생들의 체육 선택 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18]. 우리나라의 경우도 7차 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로 

일부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은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의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이며, 운영 방침은 학생

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인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

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의 신장을 위한 범교과적 활동 재량 시간을 학교

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12]. 또한,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남녀 공학이 권장

되고 체육수업도 남녀 분반에서 혼성학급 체육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14세 이후 여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

심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선행연구[21]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체육수업이 선택으로 바뀌고 혼성학급

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선택할 가

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생들이 체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심

도 있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

수업장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히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

다.

체육수업이나 방과 후 스포츠클럽 참가에 있어 학생

들의 걱정거리에 대한 연구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 형성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가 실시되었다[3,4,5,8,14,19,22,23,24]. 앞선 연구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김윤희와 강신복(2000)[2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걱정거리로 ‘배우는 내용의 불만’, ‘자신감 부

족’, ‘시험에 대한 부담’ 등 12개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

창섭과 남상우(2003)[5]는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걱정거

리에 대한 척도를 개발한데 이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걱정거리 척도도 개발하였다. 중학생이 느끼는 걱정거리

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수업 환경’, 

‘운동 기술수행’, ‘처벌’, ‘수업 중 마찰’ 등 6개 요인을 제

시하였고, 구체적인 걱정거리 문항을 제작하여 그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호주에서 학생들의 체육 선택율이 감소하고 체육

수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체육수업을 선

택하는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단계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2,9]. 이들 연구에서 학생들은 커

리큘럼, 재미와 즐거움, 건강증진 때문에 체육을 선택한

다고 밝히고 있으나 체육수업 보다는 다른 과목이 더 중

요하고 수업에 지루함 때문에 체육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체육수업의 접근동기로 활

용되는 재미요소와 회피동기로 작용하는 걱정거리 요소

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남학생들은 대부분 

신체활동을 좋아해서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활동의 정도, 

관심도가 낮아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남녀 혼성학급의 경우 남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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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도는 저조하고 시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11,15,24]. 이러한 체육수업에 대한 기

피 현상의 차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현상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은 더욱 왕성해진 남성다움

을 더욱 과시하게 되고, 여학생은 자신의 여성성을 지키

려고 하는 성향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5]. 더욱이 중학교 남녀 혼성학급 체육수업에서 느끼

는 경험 분석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격 특성, 교수행동, 학

습결과, 활동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교사의 

성격 특성, 교수 방법, 수업환경과 활동 등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주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서 느끼는 경험과 체육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육 교과목의 선택권이 학생에게 

점점 이양되고 남녀 혼성 수업이 권장되는 시대적 흐름

을 고려할 때 학생의 관점에서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부

정적인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이다. 이

에 따라 체육수업 시 학생들의 걱정거리는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가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해 걱정거리

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육수업의 활성화와 융복합적 교육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중학교 6개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56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연구대

상의 체육성적(상위, 중위, 하위)과 체력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자료 중 미 기입되었거나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54명의 자료를 최종적

으로 이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factor persons frequency(%)

grade

first year grader 177 31.9

second year grader 228 41.2

third year grader 149 26.9

class

single-sex class

(man)
181 32.7

single-sex class

(woman)
180 32.5

coed class

(man & woman)
193 34.8

education

record

high rank 175 31.6

middle rank 156 28.2

low rank 223 40.3

fitness

level

good 137 24.7

rair 253 45.7

poor 164 29.6

sum 554 100.0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중학생의 체육수

업 걱정거리 규명을 위해 학교를 선정한 이후 자료수집 

기간 동안 연구자들이 직접 일선 중학교를 방문하여 담

당 체육교사를 면담한 후 해당 학생들에게 이창섭과 남

상우(2003)[5]가 개발한 걱정거리 설문지(PCWSQM)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

으로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

지는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이들이 개발하고 그 타당

성을 검증한 문항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 체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설

문 내용으로는 운동 종목에 대한 걱정(6문항), 수업 준비 

사항(5문항), 수업 환경(3문항), 운동 기술수행(3문항), 처

벌(2문항), 수업 중 마찰(4문항)로 구성되었고, 체육수업

에 대한 걱정거리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신뢰

도 검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설문의 신뢰도 분석결과 걱정거리 하위요인의 Cronbach 

알파 계수 값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추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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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grade level

factor N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preparation class
learning 

environment

perform 

movement skills
punishment

conflict during 

class

M±SD M±SD M±SD M±SD M±SD M±SD

first year grader 177 2.26±0.80 2.10±0.77 2.52±0.92 2.17±0.85 2.18±1.02 2.16±0.72

second year grader 228 2.69±0.98 2.41±0.84 2.86±1.02 2.57±0.96 2.64±1.16 2.42±0.84

third year grader 149 2.72±0.93 2.51±0.76 2.87±0.90 2.59±0.89 2.73±1.06 2.66±0.81

sum 554 2.56±0.93 2.34±0.81 2.75±0.97 2.45±0.93 2.52±1.11 2.40±0.82

univariate p .001 .001 .001 .001 .001 .001

stepdown p .001 .043 .750 .747 .072 .002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class

factor N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preparation class
learning 

environment

perform 

movement skills
punishment

conflict during 

class

M±SD M±SD M±SD M±SD M±SD M±SD

single-sex class(man) 181 2.43±0.91 2.26±0.82 2.67±0.95 2.38±0.88 2.80±1.24 2.34±0.83

singe-sex class(woman) 180 2.52±0.94 2.28±0.79 2.75±1.01 2.30±0.96 2.22±1.03 2.29±0.80

coed class(man&woman) 193 2.70±0.93 2.46±0.81 2.83±0.95 2.65±0.91 2.53±0.99 2.57±0.79

sum 554 2.56±0.93 2.34±0.81 2.75±0.97 2.45±0.93 2.52±1.11 2.40±0.82

univariate p .017 .026 .304 .001 .001 .002

stepdown p .017 .362 .610 .003 .001 .148

한 방법으로 Cronbach 알파를 사용하였다. 학급별, 학년

별, 학업성적별,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

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모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survey results
factor question number sum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1,2,4,5,21,22 .875

preparation class 9,10,11,12,19 .748

learning environment 13,14,15 .713

perform movement skills 18,20,23 .617

punishment 7,8 .823

conflict during class 3,6,16,17 .676

Cronbach´a = .929

3. 연구결과

3.1 학급별(혼성, 동성)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

정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

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학급별(혼성, 동성)에

서 ‘혼성학급’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인 중 ‘처벌’에 대한 걱정거리는 

동성학급인 남학교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급별(혼성, 동성)에 따른 걱정거

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87 

(p<.05)로 학급별(혼성, 동성) 특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

위 요인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별량 효과

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운동 기술수행, 처벌, 수업 중 마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역시도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운동 기술수행, 처벌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

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²에 의하면 운

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은 총 변화량의 2%, 수업 준비 

사항 요인은 1%, 운동 기술수행 요인은 3%, 처벌 요인은 

4%, 수업 중 마찰 요인은 2% 정도가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

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

라 처벌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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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education record

factor N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preparation class
learning 

environment

perform 

movement skills
punishment

conflict during 

class

M±SD M±SD M±SD M±SD M±SD M±SD

high rank 175 2.53±0.99 2.29±0.87 2.73±1.00 2.49±0.95 2.61±1.23 2.39±0.88

middle rank 156 2.54±0.88 2.35±0.71 2.70±0.96 2.38±0.83 2.58±1.02 2.39±0.75

low rank 223 2.59±0.93 2.37±0.84 2.80±0.96 2.47±0.97 2.40±1.07 2.42±0.81

sum 554 2.56±0.93 2.34±0.81 2.75±0.97 2.45±0.93 2.52±1.11 2.40±0.82

univariate p .742 .605 .628 .554 .138 .896

stepdown p .742 .693 .625 .089 .007 .976

<Table 6> analysis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fitness level

factor N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preparation class
learning 

environment

perform 

movement skills
punishment

conflict during 

class

M±SD M±SD M±SD M±SD M±SD M±SD

good 137 2.12±0.83 2.28±0.89 2.55±0.95 2.16±0.90 2.60±1.21 2.27±0.85

rair 253 2.45±0.83 2.28±0.75 2.73±0.95 2.37±0.88 2.42±1.04 2.33±0.75

poor 164 3.10±0.92 2.48±0.83 2.95±0.99 2.82±0.91 2.60±1.14 2.63±0.84

sum 554 2.56±0.93 2.34±0.81 2.75±0.97 2.45±0.93 2.52±1.11 2.40±0.82

univariate p .001 .034 .002 .001 .185 .001

stepdown p .001 .001 .475 .954 .007 .237

3.2 학년별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학년별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를 구

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

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

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학년별에서 ‘3학년’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

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가 고학년 단계인 3학

년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교 학년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91 (p<.05)로 학년별 특성에 따라 걱

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별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학년별 학생의 집

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산분

석 결과 역시도 학년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

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수업 중 마찰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²에 의하면 운동종목에 대

한 걱정 요인은 총 변화량의 5%, 수업 준비 사항 요인은 

4%, 수업 환경 요인은 3%, 운동 기술수행 요인은 4%, 처

벌 요인은 4%, 수업 중 마찰 요인은 5% 정도가 학년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

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학년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

에 대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체육성적별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체육성적별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

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체육성적별에서 ‘하위권’ 학

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거

리 하위 요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는 하위권에 

위치한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체육성적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97 (p>.05)로 체육성적별 특

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별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체육

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

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  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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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체육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처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η² 역시도 모든 하위 요인에서 1% 미만의 체육성적

별 학생의 집단 특성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걱정거리

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체육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

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4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체력등급별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

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체력등급별에서 ‘미흡’ 학생

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가 체력수준이 

낮은 미흡 단계인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

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79(p<.05)로 체

력등급별 특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별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

속변수가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수업 환경, 운동 

기술수행, 수업 중 마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역시도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처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²에 의하면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은 총 

변화량의 16%, 수업 준비 사항 요인은 1%, 수업 환경 요

인은 2%, 운동 기술수행 요인은 7%, 수업 중 마찰 요인

은 3% 정도가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청소년 시절의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은 평생체육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체육이 본래

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체육수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융복합적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학생들이 느끼는 체육수업에서의 걱정거리 요

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걱정거리 요인들의 개선

으로 혼성학급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우선 체육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

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혼성학급 체육수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수업 환경과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으로 학급당 인원

이 줄어들고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으로 탈의실

을 갖춘 학교마저 탈의실을 수업할 수 있는 교실화로 변

경하는 등 대부분의 학교가 탈의실이 없는 상황으로 교

실과 화장실을 이용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체육복을 갈아

입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

생들은 체육복을 갈아입는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체육복 속에 

블라우스를 겹쳐서 입거나 심지어는 교복위에 그대로 체

육복을 입을 정도로 체육복 갈아입기를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남학생 역시도 화장실을 이용해 체육복을 갈아입

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수업 시작에 늦거나 체육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수업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됨으로써 체육수업에 대한 

가장 큰 걱정거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6,10]. 따라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환경

에 대한 걱정은 혼성⋅동성학급 학생 모두 다른 요인보

다 더 높은 걱정수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입시에 따른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신

체적 피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체육수

업 걱정거리에 대한 홍준희와 임무경(2006)[16]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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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체육수업이 학생중심으로 이루

어지기 보다는 교사나 상황에 맞게 수업이 실시되고 있

어 나타난 인식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실현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체육교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하는 것으로

부터 체육수업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체육수업에 대하여 느끼는 걱정거리의 학년별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나타났으며, 체육수업을 회피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수업 환경과 운동종목에 대

한 걱정,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학

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걱정수준을 보이는 요인 중 수

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 요인에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걱정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3학년이 내

신 성적의 부담으로 인해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벌

에 대한 걱정은 학생들이 체육교사가 폭력적이라는 인식

과 신체적인 체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지

며 이는 체육교사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4,7]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 한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밖

에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행동보다

는 질서정연한 단체 행동이 요구[24]되고 처벌의 수단으

로 체벌이 자주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걱정거리 요인에 따른 체육성적과 체력등급 수

준별 걱정거리 수준은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권 수준의 학

생들에게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배우는 종목에 따라 체육성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판단되며, 

학생들이 실패의 두려움, 창피함이나 수치 등과 같은 심

리적 요인들이 다른 성적 수준의 학생들 보다 높게 작용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걱정거리로서 가장 높게 인식한 

수업 환경에 대한 요인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체육교사는 몸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는 학생들

을 모두 쉬게 해 줌으로서 야기되는 수업분위기의 흐트

러짐을 우려하여 억지로 학생들을 수업에 참가시키려 하

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

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5].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서 행해지는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운동경험을 

제공할 수가 없으며, 교재 및 교구 부족으로 인한 수업에

서의 대기 시간은 실제 운동학습 시간을 감소시켜 학생

들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한 좁은 운동장

에서 여러 개의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함으로 인해 학생

들이 부딪히고 학급 간 수업에도 방해가 되어 수업의 질

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개별적인 행동보

다는 질서정연한 단체 행동이 요구되고 처벌의 수단으로 

체벌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사례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 현장과 많은 차이

를 보이기에 이 부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에 결과들은 다음에 제시된 국내의 선행연

구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처벌에 관련된 요인

은 선행연구[5,7,22]에서도 주요한 걱정거리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

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의 잘

못으로 인해 자신까지 기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체육수

업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같은 반 아이들의 협동심과 단결

력을 고무시키려는 의도로 체육교사가 행할 수 있는 단

체기합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체육수업에 대한 거부감

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업준비 사항 역시도 준비운동이나 운동장 뛰기, 그리

고 교복 위에 체육복을 껴입고 나왔을 경우의 태도점수

의 감점에 대한 환경여건이 그들에겐 걱정거리나 스트레

스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는 수업환경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로 학생들이 체육수

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를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으로 구

분하여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에 대

한 구체적인 융복합적 교육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함

으로써 체육수업의 활성화와 올바른 체육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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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중학교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

인되어졌으며, 특히 걱정거리 하위 요인 가운데서도 처

벌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중학교 학년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으

며, 특히 걱정거리 하위 요인 가운데서도 운동종목에 대

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중학교 체육성적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

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중학교 체력등급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

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졌

으며, 특히 걱정거리 하위 요인 가운데서도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위에서 진술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향후 전개될 연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에 중학생만을 대상으

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중학교 혼성·동성 

학급 학생들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조심성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표본을 광범위하게 확대

하여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남녀 혼성학급 체육수업이 점점 증

가되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생의 선택권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체육수업 환경

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풍부

한 체육 도구 및 시설의 확충, 교사의 재교육, 체육 행정

가들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인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

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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